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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1 ~ 25]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
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. 공공재
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
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. 그렇다면 공
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?

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,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
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, 공급량은 늘
어난다.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
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. 그런데 한 재화에
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
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. [그림]은
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
대한 수요-공급곡선이다.

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,
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다

만,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
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
에 개인마다 지불 용의액*은
다를 수 있고, 이것이 개인의
수요에 해당한다. 따라서 [그림]
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
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
의액 P1과 P2를 합친 P가 해당

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. 즉 개인의
수요곡선인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곡
선 D이고, D와 공급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
정 공급량이 결정된다.

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
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[그림]과 같
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
하는 경우도 ⓐ 일어날 수 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
방식이 제안되었다.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
평하게 나눈 세금인 ‘비용 분담금’에다 ‘추가 세금’을 합쳐 개인이
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. 이는 공공재를 공급
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,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
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. 단, 공공재
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. 만약 자신
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
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,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
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
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.

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
적용되는 방식을 ㉠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. 세
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,
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, B는 200만 원, C는
100만 원이라고 하자.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
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
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.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
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
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.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
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

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
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
세금을 내지 않는다.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
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(-)인 경우 순손실로 볼
수 있다.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, B의 순이익은 0원이
되고, C는 순이익이 –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
게 된다.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
–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. B와 C
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
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. 만약 A가 없
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
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.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
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. ㉡ 클라크 조세
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
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‘중추적 사람’이라고 한다. 이 경우 중추
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
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
금이다.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
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.

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
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.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
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
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. 또한
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
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. 따라서 A는 자신
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.

*지불 용의액: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.

21. [A]와 <보기>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보 기    

사유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
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
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.
[그림]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
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합친
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. 즉,
개인 수요곡선인 DA와 DB를 수평으로
합친 D가 사유재의 수요곡선이다.

*단,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으며, 가격 이외의 다른
조건은 일정함.

[그림] 

① ＜보기>의 수요자들과 달리, [A]의 D1의 수요자와 D2의 수요자는
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② [A]의 수요자들과 달리, <보기>의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
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.

③ [A]와 <보기> 모두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가 만나는
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.

④ [A]와 <보기>에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[A]
의 D는 위쪽으로, <보기>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.

⑤ [A]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
가치가 다름을, <보기>의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
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.

[A]

[그림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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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 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①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

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,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
줄어든다.

②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
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,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
늘어난다.

③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
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, C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.

④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
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,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
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.

⑤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
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,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
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.

23. <보기>는 윗글과 관련된 추가 자료이다. ㉡을 <보기>에 적용한
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보 기    

[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]
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,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

를 선택한 후,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
순이익을 산출한다.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.
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
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,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.

[사례]
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 도서관과 공공 병원 중 하나

를 건설하기로 했다. 이 때 각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
순이익을 산출한 결과, ‘갑’은 공공 도서관에 30만 원, ‘을’은
공공 병원에 40만 원, ‘병’은 공공 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
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① ‘갑’이 없더라도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, ‘갑’은 공공

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.
② ‘을’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, ‘을’은

중추적 사람이다.
③ ‘병’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, ‘병’은

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.
④ ‘갑’과 ‘병’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

않았을 것이므로,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.
⑤ ‘을’과 ‘병’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

은 달라지므로,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.

24. ‘클라크 조세 방식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①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.
②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

이다.
③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

으로 한다.
④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

르게 책정된다.
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

금의 액수가 책정된다.

25. 밑줄 친 단어 중, ⓐ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?
① 말다툼 끝에 싸움이 일어났다.
②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.
③ 자명종 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.
④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거품이 일어났다.
⑤ 맛있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일어났다.

[26 ~ 2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“아! 아즈머니슈?”
컴컴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가 말을 건

다.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를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삽살
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.

“수고하셨습니다.”
필준이댁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.
“수고랄 거 있습니까. 애쓴 보람 없이 미안합니다. 하지만 아
무 염려 마세요. 저기 가서 자리만 잡히면 곧 편지가 올 거니
까 따라가서 편안히 사시게 될 겁니다.”
이 집 살림을 제가 맡아보는 듯한 수작이다.
“그런데 하꼬방*은 꼭 헐라는 건지요?”
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

정이라 말을 돌렸다.
“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
게 맽기구 가시구려.”
㉠ “가긴 어딜 가요? 누가 가라 마라 해요.”
필준이댁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지금 말눈치 보아서는

당장 헐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무슨 도리를 차리자면,
이 사람을 덧들여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
눅여 사정을 하였다.

“혼잣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. 작자만 나서면 팔아 버릴까
하는데…….”
“글쎄……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?”
역시 금시로 헐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말눈치 같다.
“하꼬방만 터값 합쳐 십만 원에 사구 솥 하나 걸었죠. 그 외
에 그릇 나부렁이까지 껴서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?”
동네 집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반의 삯에도 쩔쩔매는 꼴

을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헐가로 흥정을 붙여서 저희 동무들에
게 넘기는 것이었지마는, 하여간 그런 자국에 소개도 곧잘 하는
박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꺼낸 것이었다.

“아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걸 십오만이라니 어림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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